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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착위해 합동점검 실시
- 시민 간접흡연 피해예방과 금연환경 조성으로 건강한 인천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관내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 정착을 위

해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안

내표시와 흡연실 설치기준, 금연구역 흡연행위 등에 대해 시, 군‧구 

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

인천시 금역구역 점검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

정한 학교, 음식점, PC방, 도시공원, 버스정류장 등 총 82,836개소다. 

인천시는 금연구역, 금연시설에 대한 점검을 위해 공무원, 금연지도원 

등 민‧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주간과 야간, 휴일에도 집중점검을 실

시할 예정이다. 

중점 점검사항은 ▲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시 

설치여부 ▲흡연실 설치 기준․방법 적법여부 ▲금연구역 흡연행위 점

검과 민원이 잦은 상습․고질적인 PC방, 만화대여업소, 음식점, 대규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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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포 등 88개소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

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.

특히 시는 지난 해 ‘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’ 

개정으로 확대 지정된 굴포천, 아라천 등 관내 18개 하천구역의 보행

로 및 산책로의 흡연행위 점검과 금연예방 캠페인도 함께 실시할 예

정이다.

김석철 인천시 건강보건국장은 “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

지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조치로 흡연율은 감소했으나, 최근 일상으로 

회복되는 과정에서 흡연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간접흡연의 

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”이라면서 “금연시설․금연구역 내 금연

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시민의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

에 힘쓰겠다.”고 말했다.


